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3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천경제자유구역
(IFEZ) 비즈니스센터에서 지난 2019년 4월 맺은 미국 캘리포니아주(州) 
소재 샌 버나디노 카운티(San Bernadino County)와의 경제 협력 및 상
호교류를 연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.  

○ 이는 샌 버나디노 카운티가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은 IFEZ스마트시티 운영
센터의 운영을 벤치마킹하길 원함에 따라 이뤄졌다. 또 지난 2019년 4월 방
한 기간 중 IFEZ를 방문, 양해각서를 체결한 커트 하그만(Curt Hagman) 
샌 버나디노 카운티 의장이 최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부터 연임에 성
공, IFEZ와의 협력 관계 지속을 희망함에 따라 체결됐다. 

○ 샌 버나디노 카운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와 유명 
카지노 관광지인 라스베가스(Las Vegas) 사이에 위치한 30여개의 군소 도
시 집합체다. 인근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극복하고 
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개발청(Economic Development Agency)
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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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IFEZ ·美 샌 버나디노 카운티, 경제협력·상호교류 연장 MOU 체결”

샌 버나디노 카운티 “스마트시티운영센터 벤치마킹·협력관계 지속 희망” 



○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은 
시차에도 불구하고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커트 하그만 의장 등 
대표단 간의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. 

○ 커트 하그만 의장은 “코로나로 인해 상호 교류가 이어지지 못해 아쉬웠으
나 오늘 다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
어 기쁘게 생각한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 그는 서명식 이후 이어진 환담에서 
“IFEZ의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와 같은 기술을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 적용하
고 싶다”는 의사를 밝혔다.

○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“샌 버나디노 카운티가 경제 개발을 위한 협력 파트너
로 IFEZ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공동 웹 세미나 개최 
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현지 방문 등을 통한 상
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”고 밝혔다.  


